
민주화의 길_ 대만 기념시설 방문

2015 아시아 
민주주의 
연구방문단,
타이완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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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만 ( 臺 灣 ) ?  타 이 완 ( T a i w a n ) ?  

우리에게는 일본만 아니라 타이완(대만) 또한 가깝

고도 먼 나라다. 그러나 그 타이완이 우리 대한민국

의 독립과 건국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지 제대

로 아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천안문 광장의 열병

식을 보며 타이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일본

군과 목숨 걸고 싸운 건 장개석의 국민당이다. 중경 

임시정부를 뒷받침하며 카이로 선언에서 루스벨트와 

처칠을 설득해 그 많은 식민지 가운데 꼭 집어 조선

을 독립 1순위로 올린 게 그들이다. 우리 정부는 어

쩔 수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 물밑에서 이들의 응어리

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아시아 민주주의 연구방

문단’은 지난 8월 4일부터 8일까지 타이완의 타이베

이를 다녀왔다. 10월에 있을 서울민주주의포럼(SDF)

을 앞두고 관련 단체와 대학을 방문해 초청하고 사전

세미나를 가질 목적이었다. 더불어 타이완의 다양한 

기념시설 및 사적지를 탐방하기도 했다. 그 중 특히 

기념시설에 대한 탐방 후기를 아래에 전한다. 

아 직 도  끝 나 지  않 은  2·2 8 운 동

타이완 섬은 16세기까지는 물결 따라 밑에서 올라

온 말레이-인도네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터 잡고 사

는 호젓한 곳이었다. 명청 교체기에 건너온 절대다

수 내성인(국민의 84%를 차지하는 타이완 토착민)이 

봤을 때 1945년부터 대륙에서 해일처럼 넘어온 국민

당 군대와 사람들은 매우 거칠었다. 1947년 2월 27

일 타이베이 역 가까이에서 대륙에서 온 단속원이 전

매품인 담배를 몰래 팔려 하던 할머니를 마구 때리

는 사건이 있었다. 이를 본 시민들이 항의하니 경찰

이 총을 꺼내들었고, 이튿날 타이베이를 넘어 타이완

이 모두 일어섰다. 이것이 그 유명한 2·28운동이다. 

민중들은 “먹고 살게 하라! 자치를 달라!”고 외쳤다. 

그러나 2·28운동에 대한 답은 계엄령이었다. 끝내는  

3월 8일 대륙에서 2개 사단의 진압군이 들어오면서 

아름답던 타이완은 피비린내 나는 지옥으로 바뀌었다. 

정부 발표만으로도 사상자가 2만 8천 명이다. 더불어 

타이완의 여론 주도층 인사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

졌다. 저항의 싹이 될 수도 있는 이들을 앞뒤 가리지 

않고 아예 없앤 것이다. 그 뒤 타이완은 1949년부터 

1987년까지 백색테러가 벌어지는 계엄시대였다. 2·27

은 타이완 사람들로 하여금 대륙인과 같은 한족이라는 

마음을 닫게 만들었고, 2·28은 그를 넘어 이들을 타이

완이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다. 

타이완의 2·28운동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하나의 중국’을 너무 서두른 베이징과 국민당 사람들

의 탓이 크다. 2·28운동에서 이어진 타이완 사람들

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다. 지난해 대학

생들의 해바라기 운동에 이어 올해는 고등학생들까

지 나섰다. 끝내 올 7월 30일 고교생이 스스로 목숨

을 끊은 일이 발생하여 ‘국공합작에 맞서 타이완 스

스로의 길을 찾겠다’는 제2의 운동을 촉발하며 민심

을 활화산으로 만들었다.

중 정 기 념 당 - 그  짧 고  굵 은  이 야 기

장제스(장개석, 中正)은 아직까지 타이완의 처음이

자 끝이다. 양안 관계가 복잡할수록 더욱 그러하다. 

2·28운동에서 이어진 

타이완 사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다

글  김석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coreeall@naver.com

잊지못할 2·27 

천추에 남을 2·28

* 본 글은 기행문 일부를 발췌한 글입니다. 

  전체 원문은 홈페이지(www.kdemo.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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抗戰歷史眞相在臺北 

항일전쟁의 참모습은 북경이 아니라 여기 타이베이에 있나니

蔣委員長領導抗戰 

바로 장개석 총통이 그 항일전쟁을 영도하셨느니라.

抗戰勝利臺灣光復 

항일전쟁에 이겨 타이완은 빛을 되찾았고

抗戰勝利中華復興 

항일전쟁에 이겨 중화가 비로소 되살아나리라.

람들의 눈길을 제대로 잡아끌지 못함이 아쉽다. 크게 

만들어놓는다고 눈길이 몰리는 게 아니다. 할 말을 

줄이고 또 줄여야 울림이 있는 법이다.

가 슴  저 린  만 남 - 2·28국 가 기 념 관 ,  

타 이 베 이 2·28기 념 관

‘타이완의 홀로코스트’라고 할 수 있는 2·28운동에 

대한 기념관들을 찾아갔다. 먼저 2·28국가기념관이

다. 기념관의 사진마다 글씨마다 피눈물이 배어 있지 

않은 곳이 없었고 비어 있는 자리마저 통곡으로 가

득 찼다. 당시 3부 요인을 비롯해 분야를 가리지 않

고 엘리트들을 다 죽였다고 한다. 그나마 사진이라도 

남아 있는 사람들은 ‘수난자(受難者)들의 벽’을 채웠

다. 그러나 거의 대다수는 이름만 남아 있었다. 실종

자들은 왜 이리 많은가. 자그만치 17년이나 벽 뒤에 

숨어 산 수배자의 자취 앞에선 숨조차 멎는다. “시신

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고 절을 할 묘도 없으며 

돌아가신 날조차 모르니 하늘 아래 이보다 더한 슬픔

이 어디 있으랴.” 끝내 억눌린 한숨이 터져 나온다. 

무슨 말을 하랴. 마을의 성황당처럼, 초원의 오보처

럼 긴 머리를 풀어헤친 헝겊 한 쪽에 마음을 담아 적

을 뿐. 

“不忘2·27 遺千秋2·28, 大韓民國 民主化運動記念

事業會

잊지못할 2·27 천추에 남은 2·28, 대한민국 민주

화운동기념사업회”

나오는 곳에 자리한 작품은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엄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 버려 아기와 함께 

망부석이 되어 버렸다. 정문 밖으로 때마침 밝은 햇

살이 눈부시다. 타이완의 앞날이 그리 되길 빈다. 

타이베이2·28기념관은 국민당 정부가 세운 곳으

로 2·28국가기념관과는 사뭇 느낌이 다르다. 1996년 

타이완의 첫 직선제 9대 총통 선거가 치러지고 2·28

운동 반세기에 맞춰 들어선 기념관과, 그보다 10년이 

지나 민진당이 집권했을 때 들어선 기념관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먼저 곳은 ‘이제 그만 아픔을 묻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얘기하고, 다음 곳은 ‘아니다 아직도 묻

힌 진실이 하늘만큼 쌓여 있다’ 얘기한다. 

타이베이2·28기념관의 상징은 왕첨정(王添灯)이

라는 정치인이다. “爲最大多數 謀最大幸福”(최대다수

를 위한 최대 행복의 추구)라는 짧고도 굵은 이야기

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는 성공한 사업가임

에도 일제에 맞서 자치와 문화의 길을 열었다. 해방 

뒤에는 ‘인민보도(人民報道)’의 사장이자 정치가로서 

스스로 타이완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 끝내 전설로 

남았다.

가 슴  저 린  만 남 - 징 메 이 인 권 박 물 관

징메이인권박물관(景美人權文化區)은 이름과는 달

리 군사법정으로 쓰이던 곳이다. 1949년부터 1987

년까지는 자그만치 38년에 이른 계엄령의 시대였다. 

“肅靜”(조용하고 엄숙함)이란 큰 글씨의 옆에 “檢擧

匪諜 人人有責”(찾아내어 잡아들인 사람마다 책임이 

있다)라 적혀 있다. 어디 여기뿐이랴, 타이완 온 나라

가 그 글씨 아래 숨죽여 살았을 것이다.

안으로 들어가니 재판정부터 감옥까지 가는 곳곳

마다 잡혀온 사람만 없었지 마치 그 악몽의 시절인 

듯 먹먹한 어두움 그대로였다. 비까지 흩뿌리니 그야

말로 을씨년스럽기까지 하다. 한숨을 뱉어내고 돌아

서는 길에 짓누르듯 서 있는 “公正廉明”이라는 현판

은 희극의 뿌리가 비극임을 말없이 웅변한다. 들렀던 

곳곳마다 서려 있던 아픔을 딛고 타이완 국민들의 화

해와 화합의 날이 어서 오기를 빌 뿐이다.  

✽ 중정기념관 정문

✽ 징메이인권박물관 내부 

✽ 국립 2·28국가기념관 내부 모습 ✽ 타이베이2·28기념관 내부 모습

중정기념당(中正紀念堂)에는 장제스의 높은 좌상 

뒤로 ‘윤리(倫理)-민주(民主)-과학(科學)’이 새겨져

있고 장제스는 광장과 솟을대문을 굽어보고 있다. 헌

데 좌상 좌우의 글귀가 매우 남다르다. 왼쪽에는 “生

活的目的在增進人類全體之生活”(살아가며 이룰 바

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차츰 나아지게 함이다.), 오

른쪽에는 “生命的意義在創造宇宙繼起之生命”(생명

의 값어치는 온누리에서 끊임없이 생명이 피어나도

록 하는 것이다.)라고 적혀 있다. 국공합작의 실패 

뒤 2·28운동을 거쳐 뜻밖에 독재자가 되어 버린 장

제스. 청천백일기 아래 홀로 앉은 그가 퍽이나 외로

워 보인다. 이 꿈을 그 누가 제대로 가슴에 새기겠는

가. 중정기념당은 솟을대문부터 사당까지, 좌우의 극

장과 음악당까지 넓직허니 판을 짜놓았는데 막상 사


